
일본 농약산업 재구축 불가피
Z e n e c a·日本農藥 제휴 판매확장 … 마케팅력으로 승부

Z e n e c a와 日本農藥은 최근 제초제 판매 및 마케팅면에서 제휴하기로 합의했다.

양사는 일본시장에서 Z e n e c a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곧 日本農藥내에 양사 판매요원 운영조직을 신설

하고 조기에 업무를 개시하기로 했다. 

이로써 Z e n e c a는 일본 농약시장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, 日本農藥도 Z e n e c a가 보유하고

있는 마케팅력을 배경으로 영업체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.

일본과 유럽의 대형 농약 메이커에 의한 업무제휴는 앞으로 일본시장의 재편에도 큰 영향을 미칠

것으로 보인다. 

양사는 日本農藥내에 양사요원으로 구성되는 제초제의 판매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부를 신설,

Z e n e c a의 프리그록스L 및 터치다운을 판매하는 한편, 日本農藥이 신규 개발한 제초제 F T - 7 5 1과

Z e n e c a의 슬포서트 혼합제 선더볼트를 판매하게 된다.

일본의 농약 시장은 현재 활기를 잃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나 이중 제초제분야는 비교적 수요 증

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.

이런 가운데 경합제품의 증가와 양판점의 농약분야 진

출을 계기로 메이커간의 판매경쟁도 격화해가고 있으

며, 이로인해 유통시장도 혼란해지고 있다.

또 농약의 최종 소비자도 현재 폭넓은 업종으로 확산

되고 있어 각 업종별로 소비자의 욕구가 다르고 이에

따른 마케팅전략도 달리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.

이러한 사정 때문에 일본의 농약 메이커들은 현재 각

소비자의 요구사항에 보조를 맞춘보다 섬세한 영업활

동이 불가피해졌으며, 바로 Z e n e c a와 日本農藥 양사간

의 업무제휴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.

양사는 앞으로 日本農藥이 갖고 있는 판매망과 Z e n e c a

의 마케팅력을 결집시켜 경영자원의 효율적 활용, 유

통망의 정비 확충, 안전대책의 철저 등을 도모해가면서 일본 제초제 시장에서 최소한 4 0 %의 점유율

을 확보할 계획이다.

한편, Zeneca는 양사의 판매예정 상품과 관련된 판매루트의 합리화문제도 검토중이며, 이를 위해 제

약기업들과의 절충을 계속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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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작물보호제 시장현황
아·태지역 1 6 % 남미1 0 %

동유럽·구소련 9 %

서유럽3 5 %NAFTA 30%




